[image: image1.jpg]e —=————
-




[image: image2.jpg]


[image: image3.png]


[image: image4.jpg]





 
http://kttu.or.kr/


제13-267호 2019년 10월 23일(수)








�





�





����


���노동조합 김해관 위원장은 10월 23일(수) OSP 이노베이션 센터(OSP Innovation Center)에서 개최된 ‘2019 ICT 역량혁신 페스티벌’에 참석하여 참가자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. ��협업기반의 ICT 기술혁신 사례시연과 신구(新舊) 직원간 멘토링을 통한 노하우 공유와 역량향상을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노동조합 김해관 위원장과 구현모 Customer&Media 부문장 등 회사 임원을 비롯해 경연 및 시연을 펼칠 참가자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. ��김해관 위원장은 이날 “경제의 발달은 다양한 분야의 기능과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”고 전제한 뒤 “기능과 기술을 통한 지속가능성은 결국 장기적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는 물론 후배세대에게 안정적인 일터를 물려주고자 하는 노력”이라고 강조했다. �김해관 위원장, “우리 선배들께서 숙련된 기능과 기술로 KT의 미래 열었듯 후배들도 더 큰 기술로 보전해주길” 당부��위원장은 이어 “따라서 우리 KT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선로 설계, 유지보수, 품질 측정, 코넷 개통 등 다방면의 기능과 기술을 보전하고 이어가는 오늘의 행사는 그 의미와 기대가 매우 크다’고 밝히고 “지속 가능한 KT의 미래를 열어간다는 자부심으로 그 동안 갈고 닦은 기술을 마음껏 발휘해 달라”고 독려했다.��한편 이번 행사는 과거 ‘전국정보통신경기대회’에 이어 10년 만에 더욱 발전된 형태의 경연 및 시연의 장이 열린 것으로 본부 및 부문간 경쟁을 넘어 고객본부별 혁신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기존 조합원과 직무전환 조합원, 신입사원들간의 협업과 멘토링 진행에 그 목적과 의의를 두고 개최됐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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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2019 ICT 역량혁신 페스티벌’ 개최� 김해관 위원장, “KT미래 연다는 자부심으로 기능경진대회에 임해달라” 













